
이산화탄소의 연료화 방법

본 발명은 폐플라스틱 등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분야 및 유기성 폐기물이나

저질탄으로부터 연료 가스(수소, 메탄, 일산화탄소)를 생산하는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임

• 유기성 폐기물을 이산화탄소 분위기 아래에서 열처리하여 연료가스(수소, 메탄 및

일산화탄소)를 생산함

•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휘발성 화합물 등과 같은 유해물질의 발생이 방지되는 친환경적

공정임

• 독립항인 이산화탄소의 연료화 방법(청구항 1)은 유기물(탄소 및 수소 포함)을 열분해하여

기체생성물을 생성하고, 기체생성물을 이산화탄소 분위기 하에서 350 ~ 500 ℃의 온도로

열처리하여 연료가스를 생성하는 것을 청구하고 있음. 기체 생성물의 열처리 온도를

한정하고 있으나, 열처리 온도가 낮다는 점에서 권리범위가 비교적 넓음.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를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소모함과 동시에 연료가스(수소, 메탄 및 일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기성 폐기물을 이산화탄소 분위기 아래에서 열처리하여 처리하여,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이용가능한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본 기술을 이용할 경우 종래의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비해, 

1)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저감하면서 동시에 연료를

생산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2) 유기성 폐기물의 열분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생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폐플라스틱 등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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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음

• 공정 과정에서 연료 가스가 생산되어 경제성 확보

• 유기성 폐기물 처리 기술이 적용되어 실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 사례가 부족

• 스케일업에 대한 검증이 필요

•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음

• 유기성 폐기물의 매립, 해양배출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친환경적 처리방법에 대한 요구 증가

• 수요처 제한, 시장 미성숙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R&D 및 사업 진출

어려움

• 원료(폐기물) 확보 및 보급 관련 인프라 부족과 법·제도적 문제

•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

< 본 기술의 플로우 차트>

본 발명은 이산화탄소 자체를 원료로 이용하여 연료 가스를 생산하므로, 환경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지속적 사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 

< 이산화탄소 연료화 반응 과정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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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한

(前)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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